
김영아 교수의 놀이로 脈 잡는 논술 

 

05. 논리 이야기 

 

1. 논리의 기본 구성 

① 교사의 역할- 초등논술에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점 

* 논술의 논리영역과 표현영역을 이해하고 접근한다. 

* 대입논술에서 요구하는 가치를 기본적으로 습득하게 한다. 

*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적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 호기심을 유발하여 논리를 익힌다. 

* 논리를 구성하는 나열, 분류와 통합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한다. 

* 수많은 지식과 경험의 나열 속에서 기준을 정해 분류하고 다시 대 통합을 시킨다. 

 

예1) 매운탕을 끓인다. 

* 나열: 장 보기                      

* 분류: 매운탕거리 손질 

* 통합: 보글보글 매운탕                

 

예2) 논제: 인간과 자연 

* 나열: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농약을 사용하지 말자,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자,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매연을 줄이자, 공장의 매연도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오존층 파괴를 막자, 나무를 

심자, 생활용수를 버리지 말자, 물고기를 함부로 잡지 말자, 불조심을 해서 산림을 보호하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자, 산에서 취사금지, 노상방뇨금지, 샴푸를 쓰지 말자, 세제를 

줄이자 등등 

* 분류: 대기 오염과 관련 / 수질오염과 관련 / 토양오염과 관련 

* 통합: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의식의 전환필요, 그에 따른 실

천의 자세 다짐 

 

2. 나열과 분류 

① 나열이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의 합이다. 

㉠ 식에 의한 나열    

* 책을 통한 정보- 백과사전, 상식, 학술서 등 

* TV를 통한 정보- 시사. 정보성 오락프로, 퀴즈 프로그램 등 

* 신문을 통한 정보- 옴부즈맨, 사건 사고 고발, 세상 읽기, 스포츠 등 

* 컴퓨터를 통한 정보- 다양한 정보제공(정보의 바다)(단점: 무분별한 정보공유,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전문성, 질 낮은 정보습득) 



 

㉡ 경험에 의한 나열- 맛, 냄새, 촉감, 보이는 것, 느끼는 것(비 언어적 메세지 ) 

예)  

*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 그리움 

* 역겨운 냄새가 풍긴다.- 꺼림. 거리 둠. 오랜 방황 

* 다리를 꼬고 앉아 입가에 웃음을 띈다.- 비웃음. 도도함 등 

 

㉢ 이 외에 자연환경, 사회의 용인된 규칙과 규범, 종교적 신념 등이 나열의 큰 줄기를 더

한다. 

 

② 분류란 사물들을 집합으로 나누는 활동을 말한다. 

* 분류하는 이유- 지식이나 정보. 경험을 체계화한다. 

* 사물의 중요한 특징이란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징”을 말한다. 

* 사물의 본질적 특징을 찾아내고 그 특징에 기초해 나열된 것을 나누어 집합을 만든다. 

예) 나무의 본질적 특성을 찾아보자. 

* 식물이다. 

* 줄기와 가지. 잎이 있다. 

* 움직이지 못한다.          

* 열매가 있다.- 이것은 본질적 특성이 될 수 없다.(은행나무) 

 

3. 통합, 하나의 예술작품 

통합이란 나열과 분류를 거쳐 취합된 논거들을 연결해서 논술문을 완성하는 것이다. 

①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 단락과 단락의 효율적 연결을 통한 통합 

 

②단락 구성 원리 

㉠ 통일성 

* 단락 전체가 하나의 생각, 소주제를 중심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이를 일관성이라고도 한

다. 

예) 

• 대주제: 사회적 책임 있는 언어 생활 중요성 인식 

• 1단락 소주제: 언어와 사회 생활의 관계 부각, 인간의 언어 생활과 사회적 책임 문제 제

기 

• 2단락 소주제: 왜곡된 언어 생활 예, 일제하 친일 지식인들의 친일 행위, 외국어의 무분별

한 사용 

• 3단락 소주제: 왜곡된 언어 생활의 문제점, 반민족 행위의 부당성, 문화적 사대주의/주체

성 상실 



• 4단락 소주제: 왜곡된 언어 생활의 극복 방안, 올바른 가치관 확립, 언어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 인식의 필요성 

 

㉡ 완결성 

* 하나의 생각은 단락 내에서 완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주제문: 논술자의 주관- 주관적 서술: 추상적 진술  

• 뒷받침 문장: 논술자의 주관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객관- 객관적 서술: 구체적 진

술(이때 창의적 사고를 요함) 

 

㉢ 응집성 

* 한 단락 내에서 각 문장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따로 떨어질 수 없어야 한다. 응집성

을 얻기 위해서는 접속어, 지시어, 연결 어미, 유사한 어구의 반복 등이 사용될 수 있다. 그

러나,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내용이 없는 글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보충 학습 

<중심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부적합한 호응의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일반적인 언어 사용 자세는 형식적이거나 때때로 비속어가 난무한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소수일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마구 해 버린다. 그

러면 나중에 번복하든지 또는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언어 

사용의 상황은 결국 개개인의 성숙되지 못한 가치관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결국 건전

하지 못한 사고 방식이 사람의 말까지 바꿔 버리는 것이다. 

 

→ 주제를 논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논거는 구체적, 객관적 성격을 지녀야 하는데 이 단락

에 사용된 뒷받침 문장의 예는 구체적인 특정인이거나 집단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논술자가 임의로 만든 추상적, 주관적인 성격을 지닌 가공의 인물이다. 결국 자기 주장을 

자기가 만들어 낸 추상적인 뒷받침 문장을 통해 입증하려고 했다. 따라서 단락의 소주제를 

드러내기에는 부적합하다. 

 

<중심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명확한 관계의 예> 

감상을 위한 독서에 있어서는 문학 작품을 형식과 내용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없다. 그것들

은 작품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 속에 용해되어 있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른 감상의 길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수필을 감상하려는 입장이 아니라, 

수필 문학의 특질을 연구하려는 입장에 서 있다. 따라서, 우리는 수필들을 낱낱이 뜯어 볼 

필요를 느낀다. 부분들에 나타나는 특질들을 종합하면 전체의 특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

이다. 



→ 문학 작품 감상과 연구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왜 부분으로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를 제시했다. 어느 한 문장만으로 주제문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전체 흐름을 파악하여 주제

문을 ‘수필 연구를 위한 작품 분석 필요성’ 정도로 작성할 수 있다.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가 직접적이면서도 뒷받침 문장이 주제문에 대해 구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